
고 불 문

시방삼세에 항상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오늘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한 전국의 사부대중은
화합의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공존과 상생을 실천하고자
상월선원의 청명한 기운을 맞이하며 거룩하신 부처님께 일심으로 고하옵니다.

혹독한 계절이지만 상월선원의 정진은 더욱 뜨겁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도 절실합니다.
저희들은 상월선원 결제대중의 본보기를 예경하고,
오늘의 공덕을 우리 사회에 널리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저희들의 원력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화합과 배려가 절실하고
공존과 상생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임을 알면서도 
미혹한 마음에 부질없는 행동만 반복하고 있는 듯합니다. 

모든 생명을 따뜻하게 품어주신 부처님,
오늘 사부대중의 마음은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땅이 얼어붙고 차가운 바람이 몰아쳐도
신심과 원력이 가득한 불제자들은 
함께 걷는 행복과 평화의 길에서 물러남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여 화합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여 이웃과 함께 화목하며,
한국 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도록 일심으로 정진하겠나이다.

지혜와 자비 앞에서 마음을 열고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스스로 알아가며
화합과 상생을 함께 실천하는 



자랑스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상월선원 결제대중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진하고,
사회와 국민의 큰 버팀목이 되어나가도록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 지켜가겠나이다.

당신이 걸으신 길을 따르겠다는 저희들의 서원을 
너그럽게 섭수하시어 널리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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